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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Penn 졸업 및 경영대 최고위과정  교수 
• 20여권 저술, 미래학자, 사회사상가 
• EU 3차산업혁명 프로젝트 등 정책자문 



“한계비용 제로 사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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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러다임 대전환, 시장 자본주의에서 협력적 공유사회로 
 1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자본주의의 역사 
2. 유럽의 인클로저 운동과 시장경제의 탄생 
3. 자본주의와 수직적 통합 
4. 자본주의의 렌즈로 들여다본 인간 본성 
 2부 제로 수준 한계비용 사회 
5. 극단적 생산성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무료 에너지 
6. 3D 프린팅—대량생산에서 대중 생산으로 
7. 개방형 온라인 강좌와 한계비용 제로 교육 
8. 사라져가는 노동자 
9. 프로슈머의 부상과 스마트 경제의 확대 
 3부 협력적 공유사회의 부상 
10. 공유의 희극 
11. 협력주의자들, 투쟁을 준비하다 
12. 지능형 인프라의 정의 및 통제를 둘러싼 전쟁 
 4부 사회적 자본과 공유경제 
13. 소유권에서 접근권으로의 전환 
14. 사회적 자본의 크라우드 펀딩, 통화의 민주화, 기업가 정신의 인본화, 근로에 대한 재고 
 5부 풍요의 경제 
15. 지속 가능한 풍요 
16. 생물권 생활 방식 



내용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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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reads.com/book/show/18594514-the-zero-marginal-cost-society  

• 요지: 부상중인 사물인터넷이 거의 공짜 상품시대의 도래를 가속화시켜 공유경
제 성장과 자본주의의 쇠퇴를 유발할 것임 

• 자본주의의 역설: 시장경쟁의 기업가적 동태성이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계비용
을 하락시켜 (가격하락을 통한 점유율 경쟁의 결과) 가격이 제로 수준까지 떨어
지게 되어 공짜와 풍요가 지배하는 상황,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
르게 됨 

• 오늘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라고 하는 엄청난 신기술 인프라가 
출현하여 앞으로 경제의 상당부분을 한계비용 제로로 내몰고 있음. 통신 인터넷
은 초기의 에너지 인터넷과 물류인터넷과 결합하여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
는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 나타나고 있음.  

• 수백억개의 센서가 자연자원, 생산라인, 전력망, 물류망, 재활용 흐름에 부착되
고 가정, 사무실, 차량 및 심지어 인체에 심겨지고 있음. 

• 프로슈머들이 인터넷을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앨고리즘을 이용하여 효율
성과 생산성을 급격하게 높이고 생산과 공유의 한계비용을 제로수준으로 낮추
게 됨 (마치 뉴스, 음악과 같은 디지털 정보재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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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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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비용의 하락은 혼합경제—자본주의 시장과 공유경제의 혼합—를 낳게 
됨. 수억명의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삶의 일부를 글로벌 협업형 공유경제
(Collaborative Commons) 로 이전시키고 있음    

• 프로슈머가 태생중에 있는 사물인터넷으로 뛰어들어 그들의 정보, 엔터테인
먼트, 그린에너지, 3D프린팅으로 만든 제품을 한계 비용 제로 수준으로 공유
하고 있음. 자동차, 집, 의류 등도 소셜미디어, 렌털, 재분배 클럽, 조합 등을 
통해  제로 한계비용으로 공유. 학생들은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를 공짜로 수강하고 있음. 사회적 기업가들은 
기성 은행권을 우회하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을 지
원하거나  초기 공유경제의 대안 화폐를 창조하고 있음 

• 이러한 신세계에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 금융자본에 못지 않게 
중요하여, 접근이 소유를 대체하고, 유지가능성이 소비주의를 대신하며 협
조가 경쟁을 내쫓으며 자본주의의 (희소성에 기반한) “교환가치”가 점점 공
유경제의 공유가치(sharable value)로 대체됨 



내용 요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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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가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고 남아 있겠지만 역할이 점점 축소되어 주
로 네트워크 서비스/솔루션 aggregator로서 강력하지만 니치 플레이어로서 
남아있게 될 것임   

• 우리는 시장경제를 넘어서고 있음. 점점더 상호의존적인 글로벌 협업 공유경
제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함 



사물인터넷 The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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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은 통합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물을 모든 사람과 연
결 할 것이다. 사람과 기계, 천연자원, 물류 네트워크, 소비습관, 재활용 흐
름 등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의 사실상 거의 모든 측면이 센서와 소프트웨
어를 통해 사물 인터넷에 연결 돼, 기업체와 가정, 운송수단 등 모든 노드
(node)에서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공급할 것이다.  
 
이후 고급 분석을 거쳐 예측 알고리즘으로 전환된 빅데이터는 다시 프로
그램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에 입력되어 열역학 효율성을 증진하고 극적으
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에 걸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모든 영역에서 한계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릴 것이다.  

 



3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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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인터네과 초기 에너지 인터넷 및 물류 인터넷의 결합—즉, 사물인터넷—이 3
차 산업혁명을 유발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이미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한계생산
비를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려 가격이 사실상 제로가 될 정도로 생산성을 향상시키
고 있다. 결과는 기업의 이윤이 소진되고 재산권은 약화되며 희소성에 기반했던 경
제가 풍요의 경제로 자리를 내 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경제적 변혁은 인간이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조직하기 위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개체를 창출했을 때 발생했다. 에너지 체제
와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의 융합은 시간적 공간적 역동성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
는 새로운 matrix를 형성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더욱 복잡하고 보다 상호 고전적인 
사회 조직내에서 단합하고 응집할 수 있도록 돕는다.  

 



3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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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기에는 증기를 동력으로 하는 인쇄 기술과 전신이 복잡한 석탄 동력 기반의 철
로 및 공장 시스템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되어 곳곳에 시장을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들을 연결했다.  
 
20 세기에는 전화와 라디오 및 텔레비전이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되어 지리적으로 
더욱 분산된 석유와 자동차 산업, 나아가 교외 시대와 대중 소비사회를 관리하고 마
케팅했다.  
 
그리고 21세기, 이제는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되어 상호 연결성을 갈수록 
높여가는 글로벌 공유 사회에서 분산된 재생에너지와 자동화된 물류 및 운송을 관
리하고 있다. 

 



노동/직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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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제야 경제학자들은 기술 대체가 주유 원인
임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Economist지는 내가 책을 출간한지 16 년이 
흐른 뒤 노동의 종말에 관한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기계가 노동자만큼 똑똑해지면 
어떻게 될까? 즉 자본이 노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물었다. Economist
지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이 바로 사회평론가 제러미 리프킨 1995년 출
간한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이다. 리프킨은 우리 사회가 모든 소
비재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점점 더 적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예언적으로 주장했다. … 분명 이 과정은 시작되었다. 
  
자동화와 미래 일자리에 관한 글로벌 정책토론으로 발전할 법한 이런 저런 논의들
이 이제 막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리는 어느 정도 대 침체 뒤에 찾아온 고용 없는 
경기회복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GDP 증가와 줄어드는 일자리 사이의 단절이 너무
도 확연해 이를 계속 무시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고전 경제학 이론의 근본 전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을 끝내 인정
하지 않는 것에 여전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노동/직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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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 임금노동과 전문 봉급 노동을 지능형 과학기술이 대규모로 대체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작용해 파괴되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이 품기조차 두려워하는 
질문이 있다. 지능형 과학기술이 안겨주는 생산성 증진으로 인간 노동의 수요가 계
속 줄어든다면 시장 자본주의에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것은 고용으로부터 생산성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생산성이 고용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과 노동은 서로가 서로의 
식량이 되는 관계이다. 그렇다면 유급으로 고용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판매자로
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구매자가 충분치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노동/직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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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부상하고 있는 한계비용 제로 경제는 경제 과정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자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소유주와 노동자, 그리고 판매자와 소비자로 분리되
는 낡은 패러다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생산자가 되면서 둘
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프로슈머들은 협력적 공유사회에서 제로를 향해 접근하
는 한계비용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서로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 할 것이다. 전통
적인 자본주의 시장 모델을 넘어서는, 경제 생활을 조직하는 새로운 방법이 표면화
되는 것이다.  
 
둘째, 시장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 작업의 자동화가 이미 인간 노동을 해방하고 있으
며 그에 따라 인간 노동은 진화하는 사회적 경제로 이동할 것이다. 다가오는 시대의 
협력적 공유 사회에서는 자신의 놀이에 심취하는 것이 시장경제에서 열심히 일했
던 것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사회적 자본을 모으는 것이 시장 자본을 축적했던 것만
큼이나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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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면 이윤은 고갈되고 만다. 재화와 서비스
가 시장 가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재화와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짜가 
된다. 대부분의 사물이 거의 공짜가 되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성 메
커니즘으로서의 자본주의는 그 작동 근거를 잃는다. 자본주의에 동력은 희소성에 기
인하기 때문이다. 자원, 재화,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환 가치가 생기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 지고 가격이 거
의 무료가 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희소성과 더불어 사람들의 의존성에서 이익을 얻
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영어의 free는 2가지 의미인데 가격이 무료라는 것과 희소성
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드는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 진다는 것은 희소성이 풍요로 대체된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교환가치
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상품과 서비스는 사용가치와 공유 가치를 지니지만 더 이상 
교환가치는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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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공유사회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프로슈머에게 자리를 내주고 오픈소스 공
유로 재산권은 줄어들며 소유권은 접근권에 비해 덜 중요해지고 시장은 네트워크가 
대신한다. 또한 정보를 생산하거나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학생들
을 가르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제로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중요한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사물 인터넷 인프라의 조성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인프라와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호텔링은 공공재에 대해 한계 
비용만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일반 대중에게 큰 혜택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를 창출하는 고정비를 조달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반 과세라고 주장했다. 호텔
링은 공공재를 위해 소득세, 상속세, 토지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비경쟁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간접비를 선불로 조달하면 “모든 이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추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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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al Coase가 자유시장쪽으로 형세를 바꿔 놨다고 말하면 족할 것이다. 1946년까지 
갈팡질팡하던 사회적 통념은 그렇게 방해받지 않는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 쪽으로 
기울었다 그들은 자연독점은 민간부문의 수중에 맡겨야 하고 공공 보조금 대신 기업
이 한계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물인터넷은 잠재적으로 경제의 상당부분을 한계비용 제로 수준으로 옮겨놓을 역사
상 최초의 범용 기술 플랫폼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계비용 논란이 그토록 인류의 미
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 인프라에 내재된 새로운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누가 플랫폼에 자금을 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물 인터넷 인프라 구축 자금은 대부분 부유한 자본가들이나 기업의 주
주들보다는 수억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이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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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 (전력연구소: 미국 전력업계의 비영리 싱크탱크) 연구를 보면 대륙별 에너지 인
터넷 설치로 고객에게 돌아가는 에너지 절약 증가분 이 2조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
며 인프라 초기비용을 충분히 넘어설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2조 달러는 지능형 
네트워크인 사물인터넷 인프라에 모든 경제 활동에 내장되었을 때 발생할 잠재적 생
산성의 극적인 증가분은 계산에 넣지도 않은 수치다. 사물인터넷 인프라가 빅데이터 
피드백과 최첨단 분석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사회 도처에서 열역학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하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겠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2차 산업혁명에서는 14% 가 최고 수준이었던 총 에너지 효율이 3차 
산업혁명에서는 40%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고 그에 수반하는 생산성 증진 덕에 한
계비용 제로사회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현재 14개 국가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설치하고 있고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
료 상승분이나 시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에너지 인터넷 구축 자금을 조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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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회는 자본주의시장이나 대의정치보다 더 오래된 제도이다. 
  
공유사회는 문자그대로 수백만개에 이르는 대부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주적 관
리 조직으로 구성된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예술 및 문화 집단, 학교법인,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보건기구, 시민단체, 아파
트입주자회의 등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공식 비공식 조직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
다.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전통적 공유 사회를 우리는 여전히 여섯 대륙 곳곳에 산재한 
시골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시골 공동체에서는 토지와 물, 산림, 물고기
와 사냥감, 목초지 등과 같은 그들의 공유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한다. 또
한 토지의 수용과 경작, 분배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 등과 관련된 결정을 공유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내린다. 공동체 규범이나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
재와 처벌도 관리 관례에 따라 정립되어 있어 자주적 경제 조직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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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이 이기심에 기초하고 물질적 이득에 의해 주도된다면 소셜 공유 사
회는 공동의 이익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서로 연결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
에 의해 주도된다. 전자가 소유권과 매수 자 위험부담 원칙, 독립체 추구를 촉진한
다면, 후자는 오픈소스와 혁신과 투명성, 공동체 추구를 증진한다. 
  
교환 경제와 공유 경제가 벌이는 전투에서 경제학자들이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모든 것이 무료 가까워지는 경우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내세울 동기가, 새
로운 혁신을 추구할 동기가 송두리째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초기비용을 해
소할 방도가 없어지는데 어느 발명가나 기업가가 나서겠느냐면서 말이다. 그러나 
수백만에 달하는 프로슈머들이 소셜 공유 사회에서 자유롭게 협력하고 있다는 사
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지적재산권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오픈소스의 
법적 계약을 이용하며 새로운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새로운 형태의 오락, 새로운 
학습 도구,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녹색 에너지, 새로운 3D 프린팅 제조 제품, 새로
운 피어투 피어 건강 연구 계획, 새로운 비영리 사회적 벤처사업 등을 창출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20 세기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경험했던 거대한 혁신 추력에 뒤지
지 않는 창의성이 급증하는 것이다. 
 

 



협업형 공유경제 Collaborative Commons 

21 

자본주의 이후의 삶을 상상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자본주의가 어떻
게 태동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
르렀는지 제대로 인식하려면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중추적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역사를 살펴 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회구성에 변화를 가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
다.  
 

 



3차 산업혁명 인프라와 고용 

사실 사물인터넷은 일자리를 없애는 주범인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는 원천이기
도 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능형 사물인터넷 인프라(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에너
지인터넷, 물류인터넷)가 약간의 감독 인력 및 전문적 인력이 동참하는 가운데 

인간 문명이 수반되는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세계 곳곳에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임금노동자들의 수요가 마지막으로 급증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급
증 현상은 약 40년간 지속되리라고 예상된다.)  

 

글로벌 에너지 체제를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시
키는 것은 대단히 노동집약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해질 것
이고 수많은 새로운 사업체가 생길 것이다. 수억 개의 기존 건물들을 녹색 미니 

발전소로 전환하고 수백만 개의 새로운 친환경 미니 발전 건물을 짓는 과정 역시 

수천만 명의 노동자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지
능형 건축 회사, 친환경 전기제품 제조업체들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 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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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산업혁명 인프라와 고용 
녹색 전력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경제 인프라 전반에 수소 저장 및 여타 저장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용과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이다. 

세계의 전력 그리드를 에너지 인터넷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설치 관련 일자리가 

수백만 개 창출되고, 아울러 웹 기반의 친환경 앱 제작 스타트업이 수없이 많이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내연기관에서 전기 및 연료 전지 차량 중심으로 운송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는 국가의 도로 시스템과 연료 공급 인프라를 재단장할 필요가 있다. 도로 곳곳
과 모든 주차 공간에 수많은 플러그인 전기 연료 공급 장치를 설치하는 것 역시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작업이다. 

  

중장기적으로 점점 더 많은 고용이 시장 부분에서 공유사회로 옮겨갈 것으로 전
망된다. 시장경제에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드는 한편, 공
유사회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비중이 더 낮아질 것이다. 깊은 사회적 참
여와 사회적 자본을 축척하려면 본질적으로 인간이 주체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다. 열렬한 신기술 지지자들조차도 언젠가는 기계가 사회적 자본을 창조해 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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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IoT 전망 

• 260억개(2020년)  • 6.8조 달러 • 2013~20년 

• 500억개(2020년)  • 14.4조 달러 • 2013~22년 

• 500억개(2020년)  • 2.7~6.2조 달러 • 2025년 

• 240억개(2020년)  • 1.2조 달러(매출) • 2020년 

Connected devices  Economic Value Est. Period 



출처 :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3.4, 스마트ICT와 제조업의 결합,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1970년 이후 2020년 이후 

혁신 부문 증기의 동력화 전력, 노동분업 전자기기, ICT혁명 ICT와 제조업 융합 

커뮤니케이
션 
수단 

책, 신문 등 전화기, TV 등 인터넷, SNS 등 
사물인터넷 (IoT) 
서비스간인터넷 

(IoS) 

생산 방식 
기계 생산으로 전

환 
대량 생산 부분 자동화 

시뮬레이션 통한 
자동 생산 

생산 통제 사람 사람 사람 기계 자율 

생산 
복잡성 

• 수력 및 
증기기관 

• 기계식 생산설비 

• 컨베이어벨트 
• 전기동력에 의한 
    대량생산체계 

• 전자기술과 IT 
   통한 자동화 진화 

• CPS 기반 유연, 
   효율적 생산체계 

1784 최초 기계식 방직기 
     1870 신시네티 도축장 
       최초 컨베이어벨트 

1969 최초의 PLC* 
(Modicon 084)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공장 등에서 자동제어에 활용되는 장치) 

IoT와 3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단계 
• 독일 ‘Industrie 4.0’(2013)의 산업혁명 4단계   



IoT와 3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단계  
•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2011)’의 산업혁명 3단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에너지 석탄+증기기관 석유+내연기관+전기 재생가능 에너지∙수소 저장 기
술 

네트워크 인쇄술 전신∙전화, TV∙라디오 등 전자통신기
술 

인터넷 

경제구조 수직적 규모의 경제 중앙집권적 협업 경제, 분산 자본주의 

출처 :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World” (September 2011),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121277&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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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echnologyreview.com/featuredstory/515926/how-technology-is-destroying-jobs/ 

How Technology Is Destroying Jobs, MIT Technology Review, 2013.6 
 

생산성과 고용의 분리 추세 
• 디지털 기술이 미국 생산성을 

제고하였으나 기대만큼 일자
리 창출은 없었다고 브린욜프
슨/맥카피 교수 주장 

• 그 결과 GDP 증가에도 불구하
고 중위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불평등 증가 

• 일인당 GDP는 증가했으나 중
위 가구 소득은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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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경제학자 David 
Autor의 연구에 따르면 
1980~2005 기간에 중산층
은 고용 비중과 임금상승
율에 있어 피해자 



Tyler Cowen, Average is Over, 2013  

30 

Cowen 은 대침체와 미국의 노동의 경제참여율 하락 원인을 주로 로봇과 같은 
자동화기계의 고용 파괴효과으로 돌림  



Economist ‘14.10.4 

[1, 2차 산업혁명은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 줌. 
그러나 디지털 혁명은 훨씬 분열적일 것임] The first two industrial revolutions 
inflicted plenty of pain but ultimately benefited everyone. The digital one may 
prove far more divisive. 

 

[과거에는 신기술이 생산성을 제고하여 임금수준을 올리고 숙련/비숙련 노동자, 
노동/자본 모두에게 분배. 그러나 최근의 신기술은 재능있는 노동자 및 자본에게 
만 혜택이 돌아감] In the past new technologies have usually raised wages by 
boosting productivity, with the gains being split between skilled and less-
skilled workers, and between owners of capital, workers and consumers. Now 
technology is empowering talented individuals as never before and opening up 
yawning gaps between the earnings of the skilled and the unskilled, capital-
owners and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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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에 따른 실업 전망 

기계화로 인해 2030년까지 지구상의 일자리가 50% 감소할 것이다 (토머스 프레
이, 미 다빈치 인스티튜트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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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실업시대 

“지금 우리는 제3의 실업시대를 맞고 있다” (마쓰다 다쿠야 교수, 고베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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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컴퓨터에 밀려 20년내  

일자리 35% 감소" 

로봇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20년 안에 기존의 일자리 3개 중 1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단순노동에 의존하는 직종일수록 미래가 불투명해 영국
에서는 연봉 3만 파운드(약 5천만원) 이하 노동직은 연봉 10만 파운드(약 1억7천
만원)를 버는 직종보다 5배 정도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망
은 회계법인 딜로이트와 옥스퍼드대가 로봇과 컴퓨터 기술 발달에 따른 일자리 
대체 효과를 분석한 공동 보고서를 통해 내놨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
그래프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첨단기술의 일자리 대체 효과로 앞으로 10~20년 동안 영국에서
만 기존의 일자리 35%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영국 내 취업인구 1
천만 명이 실직상태로 내몰릴 수 있으며, 이런 흐름은 숙련된 기술이나 고도의 전
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직종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 
런던은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아 저임금 노동직이 받는 타격은 고임금 직종보
다 8배 클 것으로 전망됐다. 첨단기술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상점 점
원을 비롯해 행정, 교통, 건설, 제조 등 분야 단순직종의 시장 퇴출은 빨라질 것으
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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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4.11.10 



이와 달리 첨단기술과 관련한 기술직 관련 인력 수요는 늘어나 컴퓨터, 과학, 공
학 등 분야의 직종은 퇴출 가능성이 적은 안전지대로 분류됐다. 창의성과 대인관
계가 중시되는 경영관리직과 예술 분야 직종을 비롯해 미디어, 법률, 교육, 건강
관리, 금융서비스 등 분야도 장래가 유망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2001년 이
후 영국의 도서관 사서직은 65%, 비서직은 50%가 감소하는 등 일자리 감소현상
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로봇이나 컴퓨터로는 채울 수 없는 새로운 분야
의 일자리 수요 잠재력도 크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연구에 참여한 앵거스 노울스-
커틀러 딜로이트 파트너는 "많은 직업이 사라져도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어내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직업들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준비가 
시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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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컴퓨터에 밀려 20년내  

일자리 35% 감소" 



제3의 실업에서 살아남을 직업들 
• 요리사, 투자전문가, 건축장인, 마케팅 등  전문가 5명과 

로봇을 실제로 대결시켜보고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남을 

직업군 4개 분야 추출 (닛케이비즈니스, ‘13.8.12) 
1. 로봇의 대체가 불가능한 직군 

 경험과 육강미 중요한 직업 (마케터, 주식매매가) 

 미묘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중요한 직업 (요리사) 

 규격통일이 어려운 직업 (초밥장인, 소믈리에, 건축장인) 

 미묘한 히 조절이 필요한 직업 (도예가, 공예가) 

 인간의 감정을 읽어야 하는 직업 9작가, 영화감독) 

2.  로봇에게 시키면 흥미가 없어지는 직군 

 스포츠게임, 탐험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관심 

 리더쉽이 필요한 경영자나 정치가도 해당 

3.  자동화 추진의 인프라가 되는 직군 

 로봇 디자이너, 로봇 트레이너 (새로운 일자리) 

4. 로봇이 하면 사람이 싫어하는 직군  

5. 의사, 미용사, 간호사 등 케어 비즈니스와 가수, 영화배우, 성직자  
36 



소유  렌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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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 렌털 

38 



MIT, 하버드가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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